
<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후원 협약 식사>
오늘 해양경찰 순직자 유가족 후원 협약식을 있게 해주신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자영 청장님과 부산해양경찰서 이광진 총경님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
멀리서 오늘 행사를 격려해주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나라사랑 정연수, 박종천 이사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
오천년전 단군왕검이 만주들판에 나라를 세우실 때 건국이념이 “홍익인간” 입니다. 역사에서 배운대로 “인류를 이롭게 한다”입니다. 해양경찰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영해에 무단 침범한 외국 어선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 나라의 어족자원을 지키고, 3면이 바다인 나라의 무역을 보호하고자 바다에 길을 만들어 안전하게 운항하게 해주며,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전조업 등을 돕는 일들을 수행합니다.
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때는 목숨을 담보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. 이것이 홍익인간 유지를 가장 잘 수행하는 기관은 해양경찰이며 가장 큰 봉사단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.
저는 여태까지 먹고 살려고 일해왔으나 앞으로는 사회에 유익함을 보태는 삶을 살고자 하여 오늘 이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
얼마 전 뉴스에서 통영해양경찰서 소속의 정호종 경장의 순직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는 근무 중 외딴섬 동굴에 고립된 두사람의 긴급한 구조 요청 소식을 듣고 그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고자 출동하였습니다. 파도는 거칠고 바다는 깊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평소 해경에서 훈련한 매뉴얼을 잘 지키며 두 생명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잠수하였으나, 바다의 상황은 예기치 못하게 돌변하여 결국 그가 순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.
[bookmark: _GoBack]그는 과업을 완수하고자 살려고 발버둥쳤겠지만 결국 운명의 사신은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.
죽음의 순간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?
아주 찰나의 순간이겠지만 연로하신 부모님께 끝까지 효를 못하는 죄송스러움, 영원히 함께 하기로 한 아내에게 지켜주지 못하는 미안함. 그리고 어린 자식들…. 먹먹하고 미어 터지는 가슴이지만 그 자식들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없이 멀리 떠나야 하는데 ‘아!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어떡하지..’ 하면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. 그리고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 왔습니다.
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호종 경장이 절규했던 ‘어떡하지!’ 에 대해 답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
해양경찰 여러분!
바다에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 업무 수행 덕분으로 우리 어업인, 해양인 등의 시민들은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
이에 우리 ‘봉사와 헌신으로 나라사랑’은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앞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작은 후원단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.
오늘의 이 작은 행사가 확산되어 바다를 지키는 유공자들이 존경 받는 문화로 발전되길 기원해 봅니다.
감사합니다.

